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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의의 사고로 

세상을 떠난 래퍼 

XXXTentacion(엑

스엑스엑스텐타시

온, 사진)의 노래가 

미국 빌보드 핫100 

차트 깜짝 1위를 차

지했다.

XXXTentacion

의‘Sad!’는 빌보

드가 지난 25일 발표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전

주 5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. 이 곡은 지난 3월

에 발표된 XXXTentacion의 유작이다.

‘Sad!’가 담긴 앨범으로 XXXTentacion은 빌보

드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. 핫100 차트

에서는 7위까지 올랐는데 사망 후 역주행으로 다

시 1위를 따낸 셈이다.

한편 XXXTentacion은 지난 18일 미국 남부 플

로리다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차에 탄 채로 

불의의 총격을 맞았다. 목격자들은 용의자들이 총

을 쏜 후 XXXTentacion의 차에 있던 명품백을 가

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. XXXTentacion은 출동한 

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세란 젊은 

나이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. 

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불우한 삶을 살았던 

XXXTentacion은 성인이 돼서도 임신한 여자 친구

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동거하던 

여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기행과 범

죄를 일삼았음에도 미국 10대들 사이에서는 최고

의 인기를 누린 바 있다.

‘총격 사망’ 
XXXTentacion, 
빌보드 역주행 1위

엠마 왓슨(왼쪽 사진)이‘구 남친’배우 코드 오버스

트리트와 재결합했다.

지난 22일 미국 잡지‘엘르’는 최근 엠마왓슨과 오

버스트리트와 LA의 거리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포착

해 전하면서 재결합 사실을 알렸다.

두 사람은 올해 초 여러 차례 데이트 장면이 포착돼 

CJ E&M이 매년 전 세

계를 돌며 개최하는 세

계 최대 규모 한류 축

제‘케이콘(KCON)’이 

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

있는 뉴욕을 강타했다. 

지난 23- 24일 뉴욕 

푸르덴셜 센터에서 열

린‘KCON 2018 NY’ 

(사진)에는 5만3,000명

이 운집했다. 참가자들은 K-팝을 듣고, K-뷰티 제품

을 체험하며, K-푸드를 먹는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

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겼다.

이번 케이콘은 향후 20∼30년간 미주 시장을 이

끌‘Z세대’(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

생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)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

끌어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란 것이 업계의 평가

이다. 

행사를 주최한 CJ E&M 측은“빌보드, 애플 등 글

로벌 기업들이 케이콘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체 관객 

중 24세 이하 관객이 70%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북미

엠마 왓슨, 구 남친과 재결합

 K-POP의 힘 … ‘뉴욕 케이콘’에 5만 명 운집

열애설에 휩싸였다. 당시 두 사람

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

하지 않았지만 공개 데이트를 즐

기며 관계를 이어갔다. 하지만 6개

월 만인 지난 5월, 결별 소식을 알

렸다. 실제로 두 사람은 SNS 팔로

우 목록에서 서로를 삭제하기도 

했다.

양측 모드 재결합 보도에는 아

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

려졌다.

오버스트리를 만나기 전 일반인 남자 친구와 결별

한 바 있는 엠마 왓슨은 영화‘해리포터’시리즈에서 

헤르미온느 역을 맡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. 지

난해엔 디즈니 실사판‘미녀와 야수’에서 벨 역을 맡

아 전 세계 흥행을 이끌었다.

코드 오버스트리트는 드라마‘글리’시리즈에 출연

해 스타덤에 올랐다.

지역에서 Z세대에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플랫폼으로 

떠올랐기 때문”이라며“Z세대 소녀들의 97%가 평소 

K-팝 등을 포함해 다섯 개 이상의 다양한 장르를 즐

겨 듣는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그들은 스스로 트렌

드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거리

낌이 없다.”고 전했다.

올해 햇수로 7년째 열린 케이콘은 미국에서만 LA, 

뉴욕 등지에서 10차례 개최됐다. 미주 전 지역은 물론 

캐나다,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서 팬들이 모이면서 매

년 규모가 두 배씩 성장해 지난해 미국에서만 누적 관

객 40만 명을 달성했다. 


